
갑신년새해아침에

갑신년새해를맞이하여전국회원및의료인가족여러분께인사를드립니다.

돌이켜보면지난한해정치적으로는부패와타락이, 사회

적으로는혼란과갈등으로점철된한해였습니다.

의료계또한정부가만든사회주의식건강보험제도와엉

터리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로 인해유사이래최대의시

련과고통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출범한의협집행부는의사를노예로만들

고, 전국 8만의사회원을죽음으로내몰고있는썩어빠진

의료제도를새것으로갈아엎기위해‘틀을바꾸자’는화두

를내세워의권쟁취에매진해왔습니다.

존경하는전국8만회원여러분!

정부는아직도의사를일개의료봉급쟁이로만들어정부

의손아귀에넣으려는사회주의의료제도를획책하고있습

니다.

그것은 바로지난해에우리가사전에봉쇄시킨 DRG(포

괄수가제) 강제전면시행방침이며, 의사의손과발을꽁꽁

묶고있는엉터리조제위임제도와사회주의건강보험제도이

며, 또한언제시행될지모르는진료비총액계약제입니다.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지탱하고

있는이썩은 두개의기둥을새것으로교체하지않고서는,

또한아직도꿈틀대고있는사회주의의료제도의싹을사전

에잘라버리지못한다면, 이땅에살아가는의사는일개의

료봉급쟁이로전락할수밖에없으며, 또한의사노예의사슬

을영원히끊어버릴수없을것입니다.

다행히우리는DRG 전면시행방침을계기로다시하나로

뭉쳤으며, 작년 부산광역시의사회의촛불집회이후뜨겁고

강력한투쟁의불길이전국16개시도의사회의연쇄집회로

번져활활불살라올랐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전국8만회원여러분!

이제우리의자존심과의권을되살리기위한성스러운의

권투쟁의대장정이본격적으로시작됐습니다.

선배와동료, 그리고사랑스런후배의생존권이달려있는

의권투쟁에서승리하기위해서는모두가한마음한뜻이되

어강력히단결해야할것입니다.

2004년4월에는국회의원을선출하는총선이있습니다.

2월여의도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대한의사협회 8만회

원이대동단결하여‘국민을털고, 의사를죽이는’엉터리조

제위임제도와사회주의건강보험제도의틀을확바꾸어나

갑시다.

갑신년새해에는의사의정당한처방권을되찾아땅에떨

어진우리8만의사의자존심을당당히일으켜세울수있도

록총력투쟁에나서야할것입니다. 

새해, 회원여러분의건승을기원하며가정에행운이충만

하길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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